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訓民正音 이천의 문자 생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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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민정음 。1 천의 문자 생활이라 하면 주로 漢字의 이용율 듯하게 된다. 

漢字 이외에도 산스크리트 문자(=했字)의 사용이 홉f曾률 사이의 서찰 퉁 

에서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고， 그 역사 또한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을 추 

측할 수 있겠으냐， 不立文字의 천통 혜운인지 그 실물에 접할 수 없는 것 

이 유강스렵다. 

한글의 5 백년 역사에 비하여 漢字의 사용은 그보다 천 년 이상 앞서서 

시작되었으며， 비록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는 하냐 지금도 사회 

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 漢字다. 물론 漢字의 宗主園안 中國의 경우에 비 

교될 수야 없겠지만， 漢字로 기록된 방대한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. 

이 운화 유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어학척인 영역에 국한시켜 말한다 하 

벼라도， 척지 않은 인력의 참여하에 상당한 엽척율 쌓아 온 것이 사실이 

기는 하냐， 그 첩근 태도에 있어 고식적이며 현협한 측연이 없지 않았먼 

것을 치금의 필자는 이 기회를 벌어 반성해 보고 싶다. 

첫째로 지척할 수 있는 것은 字形 및 字體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다. 단 

펀척인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， 총체적이벽 !f..팔척인 조사 • 연구는 

아칙 이루어진 것이 없다. 字劃의 異同을 현미경척으로 판찰해야 하는 字

學의 처지률 사랍에 따라서는 小學의 小學이라고 짧下할는지 모르나， 거 

꾸로 말하여 그것은 이른바 차완 높운 다른 판찰의 밑바탕이 될 필수껴 

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. 

宇形이나 字體에 대한 지식은 書誌的 판만이냐 解讀 작업의 절대책 기 

초가 펀다.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혼란한 狂草까치률 脫草할 수 있는 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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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을 가진 사랍들이 있키는 하다.~랜 경험과 온축의 결살인 이 능력도 

체계화되고 객판화되어 논저로 공간되지 않는 한， 훨경운 그 개인들과 함 

께 가 버리고， 노력은 새 사랑을 기다려 다시 시착되는 수 밖에 없다. 

字形에 판계펀 요긴한 운제에 조우하였을 혜，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

수 있는 걸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판 저술을 바탕으로 유추에 의한 해 

석을 내라는 것일 혜가 많다. 우리의 자료에서 직첩 귀납된 참고서의 아 

쉬움을 느끼는 것이 필자 하냐만은 아닐 줄 안다. 

물론 漢字 字學이 국어학 고유의 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알 

일 것이다. 중국어학 천공의 인사로서 그 소임을 맡을 사랍이 있다 하연 

그또한적격얼 것이요， 原史料를 많이 매하는 사학도에게서 그사랍올 

얻는다 하여도 나쁘지 않을 것이나， 현상척으로는 漢學에 상당한 조예가 

있는 국어학도가 그 일을 맡는 것이 가장 비-랍직스렵지 않윤가 한다. 

국어사에 판여하는 국어학도가 흔히 말하는 漢字 자료란 借字表記의 자 

료들이다. 풍생하고 다양했을 漢字의 이용도에 비한다변 현촌하는 자료는 

너무나 반약하고 초라한 것일지 모른다. 이 자료척 제약이 샤랍들을 많이 

실망시키는 것이지만， 모험심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족한 

신비가 숨쉬고 있는 것이 借字表記의 세계라는 것 또한 틀림 없는 일이다. 

功을 서두르는 사랍들이 발 붙알 곳은 아닐지 모른다. 借字表記라는 자 

료의 빽이 언어 내용 자체의 노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을 때가 비얼버재 

하커 혜품이다. 표기에 담긴 언어의 연구를 제일의로 하는 국어사의 기본 

판점에서 보연， 가히 主客이 천도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， 고대 국어 연구 

의 실상윤 媒體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는 표기 체계의 연구가 주종올 

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. 

借字表記에 대한 연구는 미시척인 透視와 함께 거시척인 초감올 필요로 

한다. 字形이나 字훌에 대한 성창이 천자에 속하는 것이라면， 당시의 인 

근 제민족의 운자 생활에 대한 폭넓은 판찰과 함께 우리의 借字表記 천통 

을 수립하고 그것을 운영했먼 先民플의 漢文、 能力에 대한 인식과 펑가가 

후자의 법주에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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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일본의 경우를 대배시키는 것을 본다. 확실히 일본의 운자 생활은 

지금어 시점까지도借字表記의 연장이라할수있고우리의 借字表記천 

통과 직접척인 연판이 있는 것이겠으므로 천존 자료의 양이 비교척 풍성 

한 일본의 경우률 참작하는 일윤 백벤 타당한 일이다. 그러나 그에 그쳐 

서는 안펀다. 우리의 북방에 있던 횟ft이냐 女륨의 경우도， 또 순천한 譯

音 자료이지만 몽고의 元朝秘史의 표기까지도 고혀되어야 한다. 

외천상 거란 문자나 여진 운자는 우리의 借字表記와 판계 없는 존재인 

것처령 비철지 모른다. 그러나 그것들이 漢字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율 

알연 그 운영의 실태가 우리의 경우와 너무냐 혹사하다는 것을 4쉽게 알 

수 있다. 이들 두 품자 체계는 이른바大字와小字로쿠성되어 있는데， 大

字란 表意字를 이 름이 고 小字는 表音字릎 말한다. 大字 또는 小字만으로 

원 것도 있지만， 大字에 小字를 받쳐 쓴 경우는 우리의 鄭;f:L 表記， 예컨매 

‘夜音’ (밥)에 있어 표의자 ‘夜’에 표음자 ‘音’을 받쳐 쓴 것올 앙불케 한 

다. 실종척인 자료가 알려진 것이 없지만， 햇판文字나 女貝文字의 배경A 

호 우리의 借字表記 천통과 같은 것이 존재했율 것을 추상할 수도 있는 

것이다. 

협애한 眼텀윤 종종 우분멸한 독단을 낳는다. 가랭 ‘홈흩’의 合字로서 

의 ‘츄’을 일본인들이 자기네의 造字， 즉 이른바 國字라고 하고 있는 것 

같은 것이 그 천형척안 예에 속할 것이다. 均如傳에 이 글자가 두 번 쓰01 

고 있는 것을 알거나와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에셔의 造字라고 말한 

다연 일본안들이 벙한 오류를 되풀이할 위험이 른 것이다. 불교 용어의 

흐릎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. 

借字表記의 배후에는 정통 漢文에 대한 고도의 이해 놓력이 깔혀 았다 

는 사실을 사랑들운 잊커 쉽다. 특히 그 발생 과정에 있어 옐마간의 漢字

의 치식이 借字表記를 가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漢字에 대한 체계척인 

이해카 뒷알챔이 펀다는 사설을 우리는 항시 머리에 간칙하고 자료률 대 

해야 한다. 가령 ‘於’字률 ‘늘 어’라고 부르는 바탕에는 漢文에 있어서의 

‘於’字의 여러 용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는 갯을 보여 준다. 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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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‘指事之詞’로서의 ‘於’의 용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L 대격 초사 ‘를’ 

로써.' _그칩11율 삽을 수 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단척A로 반영하는 

것이라할수있다. 

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， 우리에게 〈初學字訓增輯)C李植)이나 〈說文解

字蠻徵) C朴뭘薦)같은 저술들이 있는 것까지를 우리는 같은 흐름에서 보아 

야 한다. 바록 借字表記에 쓰인 漢字라 하더라도 그것윤 그것만4로 따로 

독립훤 세계률 형성하는 것이 아니요， 漢字 一般， 漢文에 쓰인 漢字와 함 

께 영위원 운자 생활의 얼부로서 작게는 字形 字體로푸터 크게는 字音 字

義 漢文 文體에 이르기까지 포괄척으로 부강하는 祖城의 확대가 필요한 

시정에 와 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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